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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Dietary education for children’s health UP’ (DECHUP) on the changes in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 (KAP) of nutrition and food safety in 5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Incheon. The DECHUP

program was conducted from May to October 2018 and consisted of education and activities focusing on the children’s

levels of understanding. Data were collected before, immediately after, and 6 weeks after DECHUP using the same method.

All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 20.0. The level of knowledge and attitudes of the subjects to nutrition and food safety

was significantly higher after than before DECHUP, but the attitude of boy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after 6

weeks. Althoug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behavior for nutrition in the practice of the subjects,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hanges in the behavior of food safety.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DECHUP, the more positive the

change in knowledge, and the more positive the attitude and practice behaviors. Therefore, DECHUP has positive effects

on the KAP of the subjects, and it will be helpful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form desirable eating habits if it can be

carried out periodically and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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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나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기대수명이 2006년 78.8세에서 2016

년 82.4세로 10년 사이에 약 4년이 연장되었다(Statistics

Korea 2017).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고, 어릴 적 식습관이

평생 건강을 좌우함에 따라, 앞으로 맞이할 100세 시대의 건

강한 삶을 위해서는 아동기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이해하

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Lee et al. 2008, Yoon et

al. 2018). 아동기는 왕성한 성장과 활발한 신체활동을 위하

여 균형있는 영양소의 섭취가 필요하고 청소년기와 성인기

의 식습관과 건강에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Lee et

al. 2011).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은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

라 인지능력과 자아개념이 함께 성숙하는 시기이나 이때의

어린이들은 아직 건강이나 영양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이 부

족하고,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없이 자신의

기호성에만 치우쳐 식품을 선택하는 등 실생활에서 바람직

한 식행동의 실천이 미흡하다(Lee et al. 2014).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비만율이 갈수록 상승하고, 가공식품

과 패스트푸드의 섭취율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채소나 과일

등 자연식품의 섭취는 적다(Choi & Ryu 2010, Suh &

Chung 2010, KCDC 2017). 식품시장 발전에 따른 가공 및

편의식품, 세계 및 퓨전음식 등에 많이 노출되어있어(Cha et

al. 2007) 전통식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혼돈 우려가 있

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로컬 푸드와 제철식품 등 먹을거리의

중요성과 농어업 생산자에 대한 배려와 감사의 마음을 갖는

태도의 함양도 필요하다. 또한,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

가로 간식이나 식사를 스스로 선택하고 직접 구입하는 경우

도 증가하고 있어(Lee 2008), 초등학교 시기부터 올바른 식

습관과 자립적인 식생활 관리 능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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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고(Yu et al. 2007, Yu et al. 2017), 이 시기에는 아

직 식습관이 고착화되지 않아 교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식생활 교육을 통해 기초지식을 바르게 인식하고 스스로 실

천하려는 태도와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고(Choi &

Ryu 2010, Jung 2012), 이러한 교육을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 실천(Practice)의 KAP 코칭이라고 하며, 이것

을 통해 학습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떻

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결과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지만, 식생활 교육 후

어린이들의 KAP 수준의 이러한 변화를 비교해봄으로써 교

육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는 크게 유용할 것이다(Song 2009).

이에 본 연구는 아동기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증진,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영양과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이

해하고, 관심과 의욕을 높여 바람직한 식생활 태도를 스스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 일부지역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을 실

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180404-1A)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인

천광역시 미추홀구 내 6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학

생 95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과

교육의 효과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한 최종 연구대상자는 교육 전, 교육 직후, 교육 6주 후의

교육 효과평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미흡한

160명을 제외한 790명(남학생 427명, 여학생 363명)으로 하

였다.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은 본 연구자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고, 교육의 효과평가를 위

한 설문조사는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다.

2.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을 위한 ‘어린이 건강UP 안

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의 올바른

식생활 확립을 위하여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및 학습자의 수

준을 고려한 내용으로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교육내용은 서울시교육청(2012), 식품의약품안전

처(2014, 2017),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2016)에서 발행한 식생활 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영양과 식

품안전을 주제로 교수학습과정안, 교육시나리오 및 교육 자

료를 개발하였다. 교육방법에서는 에버스(Evers)가 아동대상

영양교육 접근방법으로 제시한 FIB(Fun, Integrated and

Behavior)접근법을 참고하였고, 특히 그 중에서 ‘Fun’의 요소

로써 체험, 게임 등을 반영하여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였다

(Lee et al. 2015).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시

간은 총 80분으로, 1차시 40분은 도입단계의 학습활동과 영

양교육, 2차시 40분은 식품안전교육과 정리단계의 학습활동

으로 구성하였고, 교육 방법은 강의식과 실습으로 하였다. 교

육활동은 도입단계에서 교육활동지(Worksheet)의 다짐서를

활용하여 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배우게 될 교육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의 동기를

부여하였다. 영양과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 전개과정에서는

개념이해와 복습퀴즈, 행동변화 강조를 위한 발표를 통해 연

구대상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정리단계

에서는 퍼즐 맞추기 게임과 나만의 건강 채소과일컵 만들기

실습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고, 실천변화를 약속하는

다짐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 교육’의 세부 내용은

<Table 1>과 같이 영양 교육의 경우, 컬러푸드를 핵심단어로

다양한 채소과일 먹기 실천을 위한 파이토케미컬의 종류 및

우리 몸에서의 역할 이해와 식품구성자전거를 핵심단어로 골

고루 먹기와 충분한 물 섭취, 규칙적인 운동 실천하기의 교

육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식품안전 교육은 로컬푸드와 푸드마

일리지를 핵심단어로 우리나라 제철 채소과일의 식품 안전

과 환경적 장점의 이해와 식품인증마크, 식품표시사항을 핵

심단어로 식품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주요 인증마크와 표

시사항의 예시들을 활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

용을 구성하였다.

교육 자료는 <Figure 1>과 같이, 80분이라는 짧은 교육시

간을 감안하여 교육활동지는 리플릿 형태를 활용하여 간단

한 교육내용 정리, 퀴즈, 게임 등의 활동내용을 삽입하였고,

실습은 나만의 채소과일컵 만들기 체험활동을 위하여 실제

제철 생채소와 과일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교수학습과정안과 교육 자료는 인천지역 초

등학교 영양교사 5명의 검토 후 수정 및 보완하였고, 최종적으

로 완성된 교수학습과정안을 토대로 Power Point Presentation

<Table 1> The contents of ‘Dietary education for children's health UP’ program

Time Education contents Materials

First
Motivation before education Worksheet

Color food and food balance wheels Worksheet, powerpoint (PPT)

Second
Local food, food mileage, food certification mark, and food labeling Worksheet, powerpoint (PPT)

Enjoy activity Vegetables and fruits of various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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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으로 강의자료를 만들었다. 본 연구자는 PPT와 교육 자

료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

시하였다.

3.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 효과평가

본 연구에서 식생활교육 효과평가에 사용된 설문지는 관

련 선행연구(Lee 2009, Kim 2017, Jeong 2018)를 참고하여

구성하였고, 초등학교 5학년 20명을 대상으로 2018년 3월에

예비조사를 실시 후 타당도를 검증하여 어려운 용어는 쉽게

변경하는 등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 전과 후

에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어린이 건강

UP 안전한 식생활교육’의 실질적인 목표인 식태도와 실천행

동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 후 설문조사는 교육 직

후와 교육 6주후(Yang & Oh 2007)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각 학교 담당선생님들의 협조 하에 연구 대상자들

에게 배부한 후 자기기입법으로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1) 지식의 평가

조사대상자의 영양 및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컬

러푸드로 먹기, 식품구성자전거 이해하기, 로컬푸드 선택하기

와 푸드마일리지, 식품인증마크 확인하기, 식품표시사항 확인

하기 내용으로 총 11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설문문항의 신뢰

도 검증은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일 때 신뢰도

가 확보되었다고 하고(Kim 2013), 신뢰도 계수가 0.5 이상이

면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항목 간의 내적일관성에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Lym

1996, Kang 2002). 이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영

양관련 지식문항의 Cronbach’s α는 0.662로 신뢰할 만한 수

준임을 확인하였으나 식품안전관련 지식문항의 Cronbach’s α

는 0.558로 신뢰수준이 높지는 않았으나 분석을 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평가는 답이 맞으면 1

점, 틀리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고, 총 11개 문

항 중 영양에 관한 지식은 5개 문항으로 총점 5점, 식품안전

에 관한 지식은 6개 문항으로 총점 6점으로 각각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 식태도의 평가

조사대상자의 영양 및 식품안전에 대한 식태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식품

(간식)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려고 한다’ 등 채소과

일 먹기, 골고루 먹기, 로컬푸드 선택하기, 식품표시사항 확

인하기와 관련된 식태도로 총 10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의 신뢰도 검증결과는 영양관련 식태도 문항의 Cronbach’s

α는 0.839, 식품안전관련 식태도 문항의 Cronbach’s α는

0.770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Kim 2013). 각

문항에 대한 평가는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

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조사하였고, 영양

관련 식태도 평균 5점, 식품안전관련 식태도 평균 5점으로

각각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식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

가하였다.

4) 실천행동의 평가

조사대상자의 영양 및 식품안전에 대한 실생활에서의 실천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하루에 채소반찬을 3가지 이상 먹는

다’, ‘건강을 생각해서 먹기 싫은 채소반찬도 먹는다’, ‘식품(

간식)을 선택할 때 인증마크를 확인한다’ 등 총 10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설문문항의 신뢰도 검증결과는 영양관련 실천행

동 문항의 Cronbach’s α는 0.668, 식품안전관련 실천행동 문

항의 Cronbach’s α는 0.784로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확인하였

다(Kim 2013). 각 문항에 대한 평가는 식태도와 마찬가지로

Likert 5점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

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조사하였고, 영양관련 실천행동 평

균 5점, 식품안전관련 실천행동 평균 5점으로 각각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실천행동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5) 식생활교육 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총 6문항으로 교육내용, 난이도, 흥미도, 도움여부,

전반적인 만족도는 Likert 5점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

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조사하였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육내용은 4지선다형으로 교육 직후에 1회

만 조사하였다.

<Figure 1> The materials of ‘Dietary education for children’s health UP’ program (worksheet and vegetables and fruits of various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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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SPSS ver 20.0 program을 이용하

여 통계분석하였고, 결과로 명목변수는 빈도와 백분율, 연속

성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시하였다. ‘어린이 건강UP 안

전한 식생활교육’ 전, 교육 직후 및 교육 6주 후의 차이는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전체를 대상으로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ures ANOVA)을 각 군집간의 유의한 차이는

Scheffe’s post hoc test를 활용하여 검증하였고, 성별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지식, 식태도, 실천행동, 교육만족도의

차이는 Student t-test를 실시하여 통계분석하였다. ‘어린이 건

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의 최종적인 효과는 교육 전과 교

육 6주 후의 차이를 구하고 그 관련성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평가하였

고,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성 검증은 p<0.05 수준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5학년은 <Table 2>와 같이 전

체 790명으로 남학생 427명(54.1%), 여학생 363명(45.9%)이

었다. 식품(간식)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인 용

돈은 대상자 전체의 44.7%가 일주일에 3천원 이상 이었고

(p<0.05). 자신의 식생활에서 고쳐야할 태도를 묻는 질문에

서는 대상자 전체의 32.8%가 ‘채소과일 편식’이라고 응답하

여(p<0.01) 학생들 스스로 솔직하게 자신의 식습관을 평가하

고 있었다. 식품과 영양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얻는지에 대

한 다중응답 질문에는 남여학생 모두 ‘부모의 지도 43.9%’,

‘TV신문인터넷 40.2%’의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서울 일부지

역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Jeong &

Kim 2009)에서 영양정보의 습득경로로 TV/라디오 38.5%,

가족/친척23.7%, 인터넷 16.7% 순을 언급한 결과와 경기도

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

구(Hyun & Kim 2007)에서 학부모 13.2%보다 TV, 신문,

인터넷 39.5%의 응답비율이 더 많았던 결과, 국내 한 도시

에 있는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Kim

et al. 2016)에서 학교 39.9%, 집 19.7%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상이했다.

2. 지식수준의 변화

대상자들의 영양과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수준의 변화는 평

가시점과 성별에 따라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영

양에 대한 지식수준은 대상자 전체에서 교육 전 3.0점, 교육

직후 4.2점, 교육 6주 후 3.8점으로 평가시점 마다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p<0.001), 남학생(2.8점, 4.1점, 3.7점,

p<0.001)과 여학생(3.2점, 4.3점, 4.0점, p<0.001)에서도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지식점수

가 여학생보다 교육 전(2.8점<3.2점), 교육 직후(4.1점<4.3

점), 교육 6주 후(3.7점<4.0점)에서 유의적으로 모두 낮았다

(p<0.05). 초등학생의 영양지식과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Jeong

& Kim 2009, Lee & Kim 2013, Kim 2014)에서도 교육

후 영양지식은 향상되었고,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유

의적으로 높은 지식의 수준을 보이는 결과들은 본 연구와 매

우 유사했다.

다음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수준은 대상자 전체에서 교

육 전 2.3점, 교육 직후 4.4점, 교육 6주 후 3.2점으로 영양

에 대한 지식수준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평가시점 마다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났고(p<0.001), 남학생(2.3점, 4.3점, 3.1점,

p<0.001)과 여학생(2.4점, 4.5점, 3.4점, p<0.001) 모두에서도

교육 전보다 교육 직후와 교육 6주 후에 유의적으로 높은 점

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교육 전에는 낮은 점수를 보였으

나, 교육 직후에는 모든 점수가 4.1점 이상으로 높아졌고, 교

육 6주 후에는 교육 직후보다는 다소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

으나 교육 전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어린이 건

강UP 안전한식생활교육’이 학생들의 지식수준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식생활교육 후 6주라

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의 정도가 교육 전

보다 높아진 결과는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이 오래 남는 지식

즉, 장기 기억에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올바른 식생활에 대

한 이해를 의미하기 때문에(Lee et al. 2008) 추후 바람직한

식태도와 식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Total (n=790)

Gender
Boys 427 (54.1)

Girls 363 (45.9)

Week pocket 

money1)

None 191 (25.7)

≤1,000 won 51 (6.9)

1,0003,000 won 169 (22.7)

3,000 won≤ 332 (44.7)

Wrong eating 

behaviors 

attitude1)

Eat many imported foods 48 (6.5)

Dislike eating vegetables and fruits 244 (32.8)

Do not read nutrition label 92 (12.4)

Eat many processed foods or 

instant foods
201 (27.1)

None wrong eating behaviors 111 (14.9)

Nutrition 

information 

sources2)

Family or relatives 322 (43.9)

TV, newspaper, and internet 295 (40.2)

Book 182 (24.8)

Class 255 (34.7)

n(%)
1)Missing value=47
2)Multipl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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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태도의 변화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 후 영양과 식품안전

에 대한 대상자들의 식태도의 변화는 평가시점과 성별에 따

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대상자 전체의 영양관련 식

태도 점수는 교육 전 3.9점, 교육 직후 4.1점, 교육 6주 후

4.0점으로 평가시점마다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p<0.001),

남학생(3.8점, 4.1점, 4.0점, p<0.001)과 여학생(4.0점, 4.2점,

4.1점, p<0.001)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지식점수

와 마찬가지로 교육 6주 후에는 교육 직후 보다 다소 낮아

지는 현상을 보였으나 교육 전보다는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

를 보여 영양관련 식태도에서도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

생활교육’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

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교육 전(p<0.01)과 교육 직후

(p<0.05)의 영양관련 식태도 점수는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교육 6주 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아 두 그룹의 영양관련 식태도가 유사한 수준이 된 것

으로 보였다.

식품안전관련 식태도 점수는 대상자 전체가 교육 전 3.8점,

교육 직후 4.0점, 교육 6주 후 3.9점으로 영양과 마찬가지로

평가시점 마다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p<0.001), 남학생

(3.7점, 3.9점, 3.8점, p<0.001)과 여학생(3.8점, 4.1점, 3.9점,

p<0.001)의 식태도 점수도 평가시점마다 유의적인 차이가 나

타나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이 대상자들의 식

품안전관련 식태도에도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도 남학생의 교육 전(p<0.05)과 교육 직후

(p<0.01) 식품안전관련 식태도 점수는 여학생보다 유의적으

로 낮게 나타났으나 교육 6주 후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아 이 또한 두 그룹의 식품안전관련 식태도가 유사한

수준이 된 것으로 보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지식, 식

생활태도 등을 비교한 선행연구(Lee et al. 2008, Her 2013)

에서도 대체로 남학생의 식습관이 여학생에 비해 좋지 않았

고, 여학생들의 영양에 대한 높은 관심이 식습관에 좋은 영

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도 비

슷했다.

<Table 3> The changes in nutrition and food safety­related knowledge level of the subjects

Variables Before Immediately after 6 weeks after F-value1)

Nutrition

(out of

5 points)

Total (n=790) 03.0±1.6a2) 4.2±0.9b 3.8±1.3c 212.883***

Boys (n=427) 2.8±1.7a 4.1±1.0b 3.7±1.4c 115.043***

Girls (n=363) 3.2±1.5a 4.3±0.8b 4.0±1.2c 101.007***

t-value3) -3.544*** -2.456* -3.597*** -

Food safety

(out of

6 points)

Total (n=790) 2.3±1.6a 4.4±1.3b 3.2±1.7c 496.906***

Boys (n=427) 2.3±1.6a 4.3±1.4b 3.1±1.7c 234.013***

Girls (n=363) 2.4±1.6a 4.6±1.2b 3.4±1.7c 267.019***

t-value -1.578 -3.953*** -2.373** -

M±SD
1)***p<0.001 by one-way ANOVA among before, immediately after, 6 weeks after ‘Dietary education for children’s health UP’.
2)a, b, cdifferent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heffe’s post hoc test.
3)*p<0.05, **p<0.01, ***p<0.001 by Student t-test between boys and girls

<Table 4> The changes in nutrition and food safety-related dietary attitude of the subjects

Variables Before Immediately after 6 weeks after F-value1)

Nutrition

(out of

5 points)

Total (n=790) 03.9±0.8a2) 4.1±0.8b 4.0±0.8c 56.322***

Boys (n=427) 3.8±0.8a 4.1±0.9b 4.0±0.8c 30.380***

Girls (n=363) 4.0±0.8a 4.2±0.8b 4.1±0.8c 27.164***

t-value3) -2.736** -2.081* -1.004 -

Food safety

(out of

5 points)

Total (n=790) 3.8±0.8a 4.0±0.8b 3.9±0.8c 53.782***

Boys (n=427) 3.7±0.8a 3.9±0.9b 3.8±0.8c 25.208***

Girls (n=363) 3.8±0.8a 4.1±0.8b 3.9±0.8c 29.913***

t-value -2.529* -2.772** -1.631 -

M±SD
1)***p<0.001 by one-way ANOVA sheffe’s post hoc test among before, immediately after, 6 weeks after ‘Dietary education for children’s health
UP’.
2)a, b, cdifferent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heffe’s post hoc test.
3)*p<0.05, **p<0.01, ***p<0.001 by Student t-test between boys and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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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천행동의 변화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 후 영양과 식품안전

에 대한 대상자들의 실천행동의 변화는 평가시점과 성별에

따라 <Table 5>와 같다. 대상자 전체의 영양관련 실천행동

의 점수는 교육 전 3.4점, 교육 직후 3.5점, 교육 6주 후 3.5

점으로 교육직후나 교육 6주 후의 점수는 교육 전보다 유의

적으로 높았으나(p<0.001), 교육 직후와 교육 6주 후 간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에서는 평가시점

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성별에 따라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점수에서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

교육’이 대상자들의 영양관련 실천행동에 있어는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는 1일 2회로 제한된 짧은 교

육시간이 평소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편식교정과 같은

실천행동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식품안전관련 실천행동의 점수는 대상자 전체에서

교육 전 3.5점, 교육 직후 3.8점, 교육 6주 후 3.7점으로 평

가시점 마다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p<0.001), 남학생(3.5

점, 3.8점, 3.7점, p<0.001)과 여학생(3.6점, 3.9점, 3.7점,

p<0.001)에서도 평가시점 마다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영양

관련 실천행동과는 달리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이 실생활

에서 식품인증마크, 식품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스스로 식품을

안전하게 구입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비교적 실천으로 잘 적

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단순히 배워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지식의 수준향상

이나 노력하려는 의지의 식태도와는 달리 실천행동은 단 시

간의 교육으로 쉽게 변화되기가 어렵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선행연구(Lee et al. 2008, Lee & Kim 2013, Choi &

Kim 2018)의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영양지식의 향상은

바람직한 식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에 긍

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유지하고 자극과 동기

부여를 꾸준히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기적인 교육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식생활교육 만족도

본 연구 대상자들의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

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6>과 같이 남여학생 모두 전반적

인 만족도의 평균 점수 4.6점으로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교육내용 부분에서 남학생 4.7점과 여학생 4.8

점 모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교육의 흥미도에서는

성별에 따라 남학생 4.6점과 여학생 4.7점에서 유의적인 차

이(p<0.05)가 나타나 ‘채소과일먹기’와 ‘컬러푸드로 먹기’ 등

교육내용에서 여학생들의 관심과 흥미가 더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 중 가장 도움

이 되었던 내용의 결과로는 채소과일 먹기 43.6%, 컬러푸드

로 먹기 22.7%, 식품표시사항 확인하기 19.0%, 로컬푸드 선

택하기 1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컬러푸드인 실제 생채

소와 과일을 이용하여 수업 2회 차에 실시했던 ‘나만의 건강

채소과일컵’ 만들기 실습활동 수업이 대상자들의 교육 만족

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며,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만이 아닌 실제 채소와 과일을 만져보고 먹으면서 실습

했던 체험활동 수업이 대상자들의 실천의지를 더 상승시킬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6.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 만족도와 교육 6주 후

지식, 식태도, 실천행동 변화와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 만족도와 실습 체험활동의 흥미도, 식생활교육

6주 후 변화된 지식, 식태도, 실천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7>과 같다. 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특히 실습 체험

활동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지식과 식태도의 변화에 유의

적으로 긍정적인 차이를 보였고(p<0.05), 이것은 식생활 교

<Table 5> The changes in nutrition and food safety-related practice behavior of the subjects

Variables Before Immediately after 6 weeks after F-value1)

Nutrition

(out of

5 points)

Total (n=790) 03.4±0.7a2) 3.5±0.7b 3.5±0.7b 8.490***

Boys (n=427) 3.4±0.7a 3.5±0.7b 3.5±0.7b 7.092**

Girls (n=363) 3.5±0.7 3.5±0.7 3.5±0.7 2.431

t-value3) -1.170 -0.492 0.770 -

Food safety

(out of

5 points)

Total (n=790) 3.5±0.8a 3.8±0.8b 3.7±0.8c 61.223***

Boys (n=427) 3.5±0.8a 3.8±0.9b 3.7±0.8c 31.957***

Girls (n=363) 3.6±0.7a 3.9±0.8b 3.7±0.8c 30.719***

t-value -1.671 -1.369 0.007 -

M±SD
1)**p<0.01, ***p<0.001 by one-way ANOVA sheffe’s post hoc test among before, immediately after, 6 weeks after ‘Dietary education for
children’s health UP’.
2)a, b, cdifferent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heffe’s post hoc test.
3)*p<0.05, **p<0.01, ***p<0.001 by Student t-test between boys and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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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활동의 흥미도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Han et al. 2015)와도 연관

이 있다고 사료된다. 지식수준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커질수

록 식태도와 실천행동의 변화는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큰 차

이를 보였고, 식태도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커질수록 실천행

동의 변화도 유의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p<0.01). 이렇듯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 특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실습 체험교육은 그들의 영양 및 식품안전관련 지

식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식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행동으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KAP코칭의 역할이 가능했고, 이러

한 식생활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닌 실생활에 잘 실천

하여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KAP코칭이 적용된 식생

활교육이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기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

여 영양과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

한 식생활 태도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

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5학년 790명(남학생 427명,

여학생 363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

육’을 실시하였고 그들의 지식, 태도, 실천행동의 변화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지식 점수는 교육 전보다 교육 직후에

유의적으로 높아졌고, 교육 6주 후에는 교육 직후보다 다소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으나 교육 전보다는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이 대상자

들의 영양과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수준 향상에 효과적이었

고, 이는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이해로 추후 바람직한 식태

도와 식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둘째, 대상자들의 식태도 점수도 교육 전, 교육 직후, 교육

6주 후마다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지식과 마찬가지로 교

육 6주 후에는 교육 전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교육 전과 교육 직후의 식태도 점

수가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교육 6주 후

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그룹의 식태도가 유

사한 수준이 된 것으로 보였고 아동기, 특히 남학생의 식태

도는 비교적 쉽게 교정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대상자 전체의 영양관련 실천행동의 점수는 평가시

점과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Table 6> Subjects’ satisfaction with ‘Dietary education for children's health UP’

Variables Boys Girls Total t/χ2 3)

Contents 04.7±0.71) 4.8±0.5 4.7±0.6 -1.987

Level of difficulty 4.5±0.8 4.6±0.7 4.6±0.7 -1.815

Level of interest 4.6±0.8 4.7±0.6 4.6±0.7 -2.562*

Level of helpfulness 4.6±0.7 4.7±0.6 4.7±0.6 -1.860

Overall satisfaction 4.6±0.7 4.7±0.6 4.6±0.7 -1.643

Most helpful content in dietary education4)

 Eat more vegetables and fruits 168 (41.7)2) 163 (45.8) 331 (43.6)

5.760
 Eat colorful foods 88 (21.8) 84 (23.6) 172 (22.7)

 Choose local foods 71(17.6) 41 (11.5) 112 (14.8)

 Read nutrition label 76 (18.9) 68 (19.1) 144 (19.0)

1)M±SD 2)n(%) 
3)*p<0.05 by Student t-test or Chi-square test
4)Missing value=31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satisfaction of dietary education and change in knowledge level, dietary attitudes and practice behavior

Variables
Education

satisfaction

Interest in activity 

education

Change in knowledge 

level2)

Change in dietary 

attitudes2)

Change in practice 

behavior2)

Education satisfaction 1

Interest in activity education 0000.736**1) 1

Change in knowledge level 00.076* 0.077* 1

Change in dietary attitudes 0.035 0.093* 0.112** 1

Change in practice behavior 0.019 0.0490 0.128** 0.531** 1

1)*p<0.05,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2)Difference between the data values of before and 6 weeks after ‘Dietary education for children’s health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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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이 대상자들의 영양관련

실천행동에 있어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단순

한 지식의 수준향상이나 노력하려는 의지인 식태도와 달리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편식교정과 같은 실천행동은 한

번의 교육으로 쉽게 변화되기가 어렵다고 사료된다. 반면, 식

품안전관련 실천행동의 점수는 영양관련 실천행동과 달리 지

속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이는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

활교육’이 실생활에서 스스로 식품을 안전하게 구입하는 행

동에 있어서는 비교적 실천으로 잘 적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대상자 모두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을

평균 4.6점 이상으로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교

육내용 부분을 가장 만족하였으며 교육의 흥미도에서는 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가 더 높았다. 게다가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으로 채소과

일 먹기 43.6%, 컬러푸드로 먹기 22.7%를 응답했는데, 수업

2회 차에 실시했던 실습활동 수업이 대상자들의 교육 만족

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교육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식의 변화는 긍정적

으로 향상되었고, 특히 실습 체험활동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

록 지식과 식태도의 변화도 긍정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지식수준의 변화가 클수록 식태도와 실천행동의 변화도 긍

정적인 큰 차이를 보였고, 식태도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커질

수록 실천행동의 변화도 긍정적인 큰 차이가 나타나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이 KAP 코칭으로써 아주 적절

하게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은 아동기

초등학생들의 영양과 식품안전 지식, 식태도, 실천행동의 변

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교육 직후에 학생들이 느끼는 실천의지는 시간의 흐

름과 동시에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실천행동으로 전부가 다

이행되어지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 지속적인 식

생활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여학생들에 비해 식생활교

육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적은 남학생들이 교육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야 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이러한 내

용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연구대상 학교들의 교육과정에 따른 시간적 제약으로 1일

2회에 걸친 단기교육이 이루어졌고, 비교 대조군 없이 실험군

의 교육 전후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 교육’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론교육과 함께 발표와 실습과 같은 체험활동이 병

행되며 집중교육으로 진행된 점과 교육 전에 비해 교육 6주

후 까지 식태도 및 식생활 실천이 긍정적 방향으로 효과가 나

타났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어린이 건강UP 안전한

식생활교육’은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고, 전문성 있고 정확하

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영양교사에 의해 실시된다면 얼마

든지 식습관 교정이 가능한 아동기 초등학생들의 바람직한 식

습관 형성에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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